
중보:  Wilbur Moore, Rick Dollar, William Ellis, Ken Adkins, Tom Bayliss, William Dungey, 

Paul Wong, Roger Law, Frank Farnese, Robert Yu, 이제나, 박지영, 오세규, 엔젤라 프레이터,  

이희진, 천영한, 영희 펠링, 선애 머레이, 박순덕, 영자 라버츠,  양승심, 김지현, 옥진 홀튼, 인자킹,  

경희 프레스터, 미영웰맨, 김선(Sun Enochs) 

  

  

  

  

  

  

  

  

  

  

  

  

  

  

  

  

1. 환영: 예배에 참석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4월  & 5월 모임 및 행사 안내: 

    (1) 2026 봄맞이 대청소: 4/25(토) 오전 7:40 

          ※ 남선교회는 주차장 및 건물 외부를 담당, 여선교회는 교회 건물 내부 (문의: 권순모 목사) 

    (2) 루디아 선교회 5/2(토) 봄 피크닉 

          ※ 대상: 루디아 회원 (소망회 소속되지 않은 싱글 여성), (문의: 김연정 집사) 

    (3) 어머니 주일: 5/10(주일)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3.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사랑부와 함께 드립니다.  

    사랑부는 장애우를 위한 사역입니다. 사랑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안내: 1부: 오전 11시, 장소: O-19호 / 2부: 오후 1시 30분, 장소: 베들레헴 성전 

4. 2026 여름성경학교(VBS): 6/24-27(수-토), 주제-ILLUMINATION(요 8:12), 회비-없음 

     ※ 대상: 3.5세 어린이부터 현재 6학년까지 

     ※ VBS 자원봉사자 모집 중 (로비에 있는 신청서나 QR 코드에 접속하여 신청)     

5. 2026년 단기선교: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한 현지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열매가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나나이모: 7/27-8/3  ※ 관심 있는 분은 로비에 사인업 하시길 바랍니다.  

    2) 일본: 8/24-9/2          3) 마다가스카르: 9/24-10/2 

6. 학생부 여름 수련회: 7/6(월)-7/10(목), Cascades Camp, Yelm.  ※ 신청: 로비. 

     ※ 회비: $120(4/30), $140(5/31), $150(5/31 이후), 두번째 자녀 이상 등록 시 1인당 $10 할인 

7. 주일오찬 주방봉사:  4/19: 남아시아(장형식) 목장, 잠비아(유정옥) 목장 

                                     4/26: 벤쿠버(김성헌) 목장, 라오스(정경일) 목장 

                                          5/5: 과테말라(이광재) 목장, 잠비아B(배순애) 목장 

 

| 양육훈련  신청 

1. 새가족 클래스(4주 과정): 4/19, 4/26, 5/3, 오후 1:30, 새가족 환영실. ※ 신청: 로비. 

2. 제자훈련 클래스(10주 과정): 4/12~ 10주간 오후 1:15, 장소: N209. ※ 신청: 로비. 

| 목회자 동정 

  안재훈 목사 안식년 휴가: 4/13 - 5/1 

| 모집안내 

  교회 조경 관리(Landcare) (5/1- 9/30) 봉사자 모집. (문의: 오금철 안수집사) 

 1부: 김완경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이미휘 집사 

찬양과기도 

대 표 기 도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말 씀 선 포 

 

수요찬양팀 
 

이수진 집사 
 

이사야 1:11-15  
 
 

 

 

“성경인물 이야기: 이사야” 
 

  송경원 담임목사  

 

 

 
 

1부: 1부 찬양팀 /  3부: 3부 찬양팀  

 

1부: 이종천 집사 /  3부: 송인상 집사 

 

1부: 찬양대  “참 좋으신 주님”   

3부: 찬양대  “어찌 찬양 안하랴” 

 

1부 / 3부: 송경원 담임목사 

 

로마서 6:4-11 

 

“부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송경원 담임목사  

   

송경원 담임목사 

* 경배와찬양 

대 표 기 도 

 

봉 헌 찬 양 

봉 헌 기 도 

 

*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말 씀 선 포 

* 축          도 

 1부: 이종천 집사 

3부: 송인상 집사  

수요: 이수진 집사 



2025년 9월 7일 

 

   1. 나는 최근 관계 속 갈등에서 ‘내 권리’와 ‘자존심’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약하게 만드는 나의 말과 태도(불평, 비교, 경쟁)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3. 이번 한 주간 내가 낮아짐과 섬김으로 “별처럼 빛”나게 될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 
 입니까?  

2026년 2월 22일 

 

  

                        “부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로마서 6:4-1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믿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 오순절까지 약 7주 동안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하루의 기념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1. 부활은 새로운 삶의 완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생명에 실제로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삶을  

조금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 죽었던 생명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복음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도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기 전에,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 삶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3. 부활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 시간, 물질, 재능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며,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의 삶(가정, 직장, 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2. 이번 한 주간, 나의 시간·몸·재능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은  

무엇입니까? 

   3.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지난 한 주를 사셨는지 나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9일 

 


